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11:1-10(현대인의 성경) 

 

1. 말씀 

1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2 하나님은 처음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걸어 하나님께 고발한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3"주여, 그들이 주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어 버렸으며 살아 남은 

예언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4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 7,000 명을 남겨 두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5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6 그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7 그렇다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자기들이 찾던 것을 얻지 못하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얻었으며 나머지는 완고해지고 말았습니다. 

8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오늘날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셨다"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9 다윗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식탁이 올가미와 덫과 거치적거리는 장애물과 

죄값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10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 있게 하소서."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3. 메시지 

-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 

® 

- 7-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 

- 9-10절에서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기도에서 우리는 인

간의 분노와 하나님의 정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 

-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며 감사하

고 있습니까?   

® 

- 내 마음이나 행동 중 하나님께서 “완고하다”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 

-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 인간의 완고함과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조화된다고 생각합

니까?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 나의 판단이나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

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

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11:1-10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였으므로 버림을 받은 것인가? 라는 질문에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되 그 중에서 소수를 남겨 복의 

담당자로 쓰신다는 ‘남은 자’ 사상을 인용하여,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약속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살아있는 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으로 인한 남은 자들로 인하여 완악한 다수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것과 같은 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으며, 소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통해,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간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으로 소멸되고 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될 것인가는 성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주님이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 기도 


